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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없는 날’을 아시나요? 일반 택배기사님들을 위해 마련된 휴식의 날입니다. 일반 택배 기사님들은 휴가를 가면 구조
적으로 대체할 인력이 없고, 하루당 25만원 정도나 되는 비용을 들여야 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송기사 중에도 휴가를 몇 주씩이나 자유로이 쓰고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쿠팡 퀵플렉서
입니다. 퀵플렉서는 쿠팡 상품을 배송하는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입니다.

퀵플렉스 대리점에는 위탁 규정에 따라 휴가자를 지원하는 백업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쿠팡 직영 배송인력인 쿠팡친
구의 지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퀵플렉서 배송기사님들은 1년 365일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들
처럼 여름휴가를 몇 주씩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직 퀵플렉서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세 분의 올 여름휴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올 여름은 휴가 3주 다녀왔어요
노상열 님(47)은 택배 15년차 베테랑입니다. 그 중 7년은 오토바이 배송일을 했고 5년은 대기업 택배회사 대리점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에 쿠팡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무일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퀵플렉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는 쿠팡 퀵플렉스 업무가 그는 좋다고 합니다. 올해 여름 휴가는 조금 일찍 초여름에 다녀왔습니다. 6월 11
일부터 3주를 쉬었습니다.

“요즘 이가 조금 불편해서 치과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쿠팡 퀵플렉스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3주 정도 넉넉하게 휴무
를 냈죠. 예전에 일했던 택배회사였다면 그냥 나가라고 했을 거에요. 쿠팡 퀵플렉스는 오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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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포함한 전반적인 업무여건도 기대 이상입니다. 굳이 예전에 일했던 회사와 비교하지 않아도요. “퀵플렉서는 수입이 많아서
급여 측면에서도 만족스럽습니다. 또 만에 하나 고객에게 클레임이 들어와도 제가 직접 응대해야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마음 편
하게 일할 수 있어요.”

여유시간이 많다 보니 상열 님은 부모님을 고향 청주에서 서울로 모셔와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취미생활로 등산도 즐기고 있습니
다. 또 올 겨울에는 예전부터 꿈꿔왔던 미국 유타주 하이킹 여행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 직장에서는 이렇게 길게 휴가를 쓴다는 걸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여행은 언감생심이었죠.

“그 땐 휴가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빨간날만 쉬었죠. 휴가를 가려면 다른 팀원들이 백업을 해줘야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거
의 불가능했어요. 백업인원이 없으면 제 돈을 들여서 제 일을 해줄 ‘용차’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고객과의 약속도
못 지키고 배송할 물량이 쌓이는 거죠. 쿠팡 퀵플렉스는 서로 백업해줄 동료들이 많아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수 밤바다, 9일이나 즐겼어요

김민중 님(36)은 퀵플렉서 1년 10개월차입니다. 그 전에는 대기업 택배회사에서 일했었습니다. “제가 몸에 열이 많아서 낮에 택배
업무하는 게 힘들었어요. 퀵플은 야간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바로 옮겼죠. 그리고 휴가가 많은 것도 장점입니다.”

민중 님은 올 여름휴가를 어떻게 썼을까요?

“7월 20일부터 8박 9일로 아내와 남원, 여수에 다녀왔어요. 여수 밤바다는 아무리 많이 봐도 지겹지 않고 좋더라고요. 남도지방은
맛집도 많잖아요. 둘이서 맛집탐방을 쫙 돌았습니다.”



여행 중에 찍은 사진들
민중 님은 작년 5월에 결혼을 하고 7월에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예전 직장이었으면 눈치 봤겠죠. 경조사로 3
일을 쉬고 싶었는데 못 쉬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쿠팡 퀵플렉스는 그런 눈치가 전혀 없습니다. 올해 말에는 우리 부부의 첫 해외여
행으로 보라카이를 계획 중입니다.”



민중 님은 퀵플레서 팀의 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휴가뿐 아니라 팀원들의 휴무 관리도 하는데, “휴가를 가더라도 대신
배송을 해 주는 동료 퀵플렉서가 많아서 누구라도 언제라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배려하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영업점에서 배송을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쿠팡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급여도 만족입니다. “퀵플렉서는 수입이 많아서 월 1000만원 언저리도 찍어봤어요. 그래서 2세를 가질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나만의 주4일제, 쿠팡이라 가능해요

김민규 님(오른쪽)과 여동생
김민규 님(30)은 택배 새내기입니다. 대기업 택배회사에서 1년 일했고 쿠팡 퀵플렉스는 이제 시작한지 반 년 지났습니다. 꽁지머리
를 기르고 주말이면 가족·친구들과 차박 캠핑을 즐기는 MZ세대이죠. 낚시와 독서, 기타 연주가 취미입니다.

일은 일주일에 4일만 합니다.

“저는 이 일을 오래 하고 싶어요. 길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지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에겐 주4일제가 적당하다고 생각
했어요. 물론 돈을 더 벌고 싶을 땐 주 5일이나 6일 일하기도 하구요.”

다른 택배사에서는 주 6일을 일해야만 했고 공휴일만 쉬다보니 은행일을 보거나 병원에 가기가 어려워서 힘들었습니다. 요즘은 주
3일 쉬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취미를 즐길 시간도 충분하죠. 수입이 괜찮아서 4일만 일해도 좋다고 합니다.

“퀵플에서 만난 형이 있어요. 둘이 친해져서 업무 없는 날에 낚시하러 같이 다닙니다. 고등학교 친구들하고도 3년 전에 만든 여행
계모임이 있어요. 서로 휴무일을 맞추기 어려워서 돈만 쌓이고 있다가 드디어 이번에 경주 여행을 가게 됐어요. 단톡방에 ‘드디어
우리가 보는구나!’라고 감격해했죠.”



민규 님은 젊은 세대답게 IT와 전자기기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는 특히 쿠팡 배송기사들이 쓰는 배송앱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기
프트를 싣고 배송캠프에서 출발할 때 앱이 A, B, C, D로 배송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정해주는 것이 가장 인상깊다고 하네요.

“지도 위에 바로 핀으로 보여주니까 배송기사 입장에서 보기가 정말 편하죠. 육성으로 튀어나온 적도 있어요. ‘어! 쿠팡은 어플이 편
하네!’라고요. 건의사항을 남기면 앱 업데이트도 자주 되어서 좋습니다.”

새로운 택배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휴가 플렉스. 이 정도면 1년 365일이 택배없는 날이라고 해
도 되겠죠. 앞으로도 새롭고 혁신적인 택배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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